
혜암은사미계를수계하자마자구참수좌들의선
방인 퇴설당에 방부를 들였다. 그러나 혜암은 사미
승이었으므로퇴설당방부를들이는일이쉽지않았
다. 퇴설당대중들이공사를벌여혜암의입실을반
대했다. 입승을 보기로 한 우봉(愚鳳)이 조실스님인
효봉에게따졌다.
“조실스님, 갓계받은사미에게퇴설당은안됩니
다.”
해인사에 선방은 두 군데가 있었다. 신참이 드는

보통정진실인선방과구참들이가행정진하는퇴설
당이 있었던 것이다. 해인사 전통을 따른다면 혜암
은당연히보통정진실로가야했다. 그러나혜암은
효봉을찾아가간청했다.
“가행정진을하고싶습니다. 허락해주십시오.”
“수좌들이반대를하니좀기다려보거라.”
“오늘이 동안거 결제인데 기다릴 틈이 없습니다.
그냥선방으로들어가없는듯말석에앉겠습니다.”
“인곡스님도성관수좌를부탁했어.”
할수없이효봉은퇴설당대중을불러다시공사

를 벌였다. 그러나 효봉의 설득에도 대중들이 반대
를누그러뜨리지않았다.
“신참이퇴설당에든예가없습니다.”
“성관 수좌는 사미지만 장좌불와를 해요. 거기다
가일일일식(一日一食)까지.”
“사미가 퇴설당에 입실해 문제를 일으키면 어찌
하실겁니까.”
그러자효봉이방바닥에주장자를내리치며역정

을냈다.
“공부하는데 신참, 구참이 어디 있는가. 여기 이
자리에성관수좌만큼공부하는사람이있는가!”
효봉이큰소리를내자대중들은아무반박도못했

다. 혜암의정진력은이미대중들사이에소문이나
있었기때문이었다. 퇴설당의전통을지키자고반대
해 왔던 대중들은 납자의 태도를 가지고 따지는 효
봉의 질책에 아무런 대꾸를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입실한 혜암은 일주일 단위로 화두를 들고 참선했
다. 환적대부근의굴에서엿새동안단식하며정진
한경험도힘이됐다. 
훗날 혜암은 조계종 종정이 돼 이때 이후의 참선

경험을다음과같이얘기한바있다.
“일주일이 지나면 또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했지
요. 일주일이면 견성한다고 하니까. 오직 일주일만
생각했어요. 일주일 동안 공부한 건 내버리고, 이주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다시 일주일을 내세워 자꾸
하다보니까일년이간줄모르고, 저녁인지낮인지
몰라요. 공부할때는저녁도없고낮도없어요. 일체
유심조라하지않습니까. 오직공부하는생각하나밖
에없어요.”

동안거를 마친 혜암은 인곡에게 불려갔다. 인곡
은 마른 장작처럼 타듯 외골수로 치닫는 혜암의 기

질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발심의 불길이 솟구
쳐순일할때는더바랄것이없지만, 그것이장애를
만나꺼져버린다면큰문제였다. 인곡은자신의경
험상 재발심의 불씨를 다시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일인지잘알고있었다. 
재발심의 불씨를 살려내는 데는 부처님 말씀, 즉

불경을방편으로삼는것도경우에따라서는요긴했
다. 그래서 인곡은 상좌 혜암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강원(講院)의이력(橵歷)을보게하고싶었다.
인곡은첫안거를무사히마친혜암에게격려부터

했다. 
“조실스님이 너의 정진력을 칭찬했어. 실제로는
어땠느냐.”
“일주일 지나면 태평양 바다에 빠져죽겠다는 마
음으로공부했습니다.”
“장좌불와는할만한가.”
“허리가아픈지, 다리가아픈지모르겠습니다.”
인곡은차를따라주며말했다.

“선방에서 첫 안거를 났으니 이제 강원으로 가는

게어떻겠느냐.”
“스님, 생사가무상한데어느겨를에강원에들어
가공부할수있겠습니까.”
“내가강원을가라고한것은참선공부를하지말
라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게
된다면어려울때도움이되지않겠나. 모르고는발
심이안되지. 아는만큼발심도커진다는얘기야.”
혜암은상좌로서스승의권유를아예뿌리치지는

못했다. 그러나인곡을설득할수있는방편을냈다.
“스님, 조건이있습니다.”
“무어냐.”
“제가공부를다마치지못하고스님보다먼저죽
었을때는좋습니다.”
“그때경을공부하겠다는것이냐.”
“제가죽은뒤환생해스님의원력으로경을공부
할수있게해주신다면그때하겠습니다.”
금생에는 무조건 참선공부를 하고, 다음 생에나

경을 공부하겠다는 혜암의 투지에 인곡은 더 이상
강요하지않았다. 
“다음안거는어디로갈생각이냐.”
“오대산상원사선방으로가겠습니다.”
“그래, 한암스님을모시고사는것도큰복이지.”
인곡은 혜암을 붙잡지 않았다. 자비롭게 놓아 주

었다. 그래서 인곡(檋谷)이 원래의 법호지만 스님의
어질고자비로운성정을감안해인곡(仁谷)이라고도
했다.

혜암의은사인곡
스님의 법명과 속명은 창수(昌洙)이고, 고향은 전

남영광군법성면용덕리. 14세에고창문수사로출
가해 금성(錦城) 화상을 은사로 수계하고, 19세까지

백양사에서 정진하고 20세에 금해(錦海) 율사에게
구족계를받아지녔다.
이후 팔공산 금당탑전에서 100일 용맹정근 중에

꿈속에서 가사 한 벌을 받아 입으니 운수납자의 도
인상(道人相)과 흡사했다. 꿈에서 깨어난 스님은 스
스로생각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의 설법(一代時
敎)은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는 처방(濟世之醫方)이
기는하지만좋은약(良藥)은아니다.’
비로소 스님은 운수납자의 길을 떠났다. 예산 보

덕선원에서 보월(寶月) 선사의 지도를 받으며 안거
했는데, 대중 가운데서 선기(禪機)가 으뜸이라는 평
을들었다. 스님은한곳에머물지않았다. 금강산마
하연에서 만공 선사,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암 선사,
그리고수월, 혜월등의선지식을두루친견하고도
봉산망월사로가서용성(橛城) 선사를뵀다. 그때용
성선사가스님에게물었다.
“무슨물건이이렇게왔는고.”
스님은주먹을내밀며답했다.

“이러한물건이이와같이왔습니다.”
“옳고옳다.”
용성 선사는 스님을 다시 보더니 크게 웃으면서

인곡당(檋谷堂)이라는법호를내려주고게송을읊조
렸다.

어진마음이하늘과땅에두루하니
깊은골짜기또한밝고밝음이로다.
온갖조화가이를쫓아일어나니
영원히생멸하지않음이로다.
仁心抱天地玄谷又明明

造化從斯起亘古不生滅

용성 선사에게 법을 받은 스님은 32세에 백양사
운문선원 조실로 추대됐다. 스님은 늘 선원 납자들
에게무자화두를주면서당부하곤했다.
“세상 전답은 식량을 수학하는 데 다함이 있지만
한개의무자화두논은영겁의양식이니라. 재미없
음가운데재미있음은하늘과인간세상에으뜸가는
맛이니무자화두맛을선열식(禪悅食)으로삼아라.”
스님은 양산 통도사 조실로 갔다가, 호남으로 건

너가나주다보사선원에서우화(雨華)·고암·전강
선사 등과 함께 납자들을 지도하던 중에 해방이 되
자 효봉과 더불어 해인사로 주석처를 옮겼다. 해인
사에 머물면서 하루는 법상에 올라 다음과 같이 일
렀다.
“이 차한 잔이 옛날 조주스님의 차와 같은가 다
른가.”
대중들이아무도대답하지못하자스님이게송을

읊조렸다.

여기한잔의조주차여
불조를죽이고살림이자유롭도다.
푸른하늘밝은날에전광이번쩍이니
산하대지가무너져티끌이되도다.
於此趙州一盞檗殺佛活祖總自在
靑天白日閃電光山河大地磨爲塵

해방 직후 해인사 살림은 몹시 궁핍했다. 스님은
승속을 위해 장경각에서 천일기도를 했다. 승속의
옅어진 신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였다. 뜻을 함께

하는대중과천일기도를하는동안떠났던신도들이
돌아와 동참하고 기쁘게 보시를 했다. 스님은 승속
뿐만 아니라 미물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미물에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헌식
(獻食)을했다. 그러자가야산허공을나는까마귀들
이스님을따랐다. 스님이음식을들고나가면까마
귀들이 몰려와 스님의 머리와 어깨에 앉아 스님의
염불이끝나기를기다렸다. 까마귀들은스님이염불
하는 동안에는 결코 먹이를 쪼아 먹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혜암은상원사로떠나기전에인곡에게인사를드
렸다. 그러자인곡이간절하게당부했다.
“지금 당장 죽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다. 가사
장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일임을명심하라.”
“스님말씀을잊지않겠습니다.”
“계행을청정하게잘지키어넓고큰인연을닦아
라. 선정을닦아서물러서지아니하면큰광명이널
리비칠것이다.”
어디선가매화향기가퇴설당담을타고넘어와혜

암의 코끝을 자극했다. 인곡도 향기를 맡고 있는지
방문을 열었다. 그러자 이른 봄의 햇살이 방광하듯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혜암은 퇴설당을 나와
토방에놓인짚신을신었다. 인곡이밤새엮어만든
새 짚신이었다. 뿐만 아니었다. 혜암은 인곡이 며칠
전에 빨아준 칼칼한 장삼을 입고 있었다. 혜암에게
만 특별하게 짚신을 엮어주고 빨래를 해준 것은 아
니었다. 인곡은 공부하는 수좌라면 누구라도‘화두
가보물’이라며그렇게돌봐주었다. <계속>   

“금생에는참선하고내생에경공부하겠습니다”

구참수좌정진하는퇴설당에사미최초입실

‘강원공부’권유뿌리치고상원사선방으로

정찬주구도소설- 혜암스님이야기

<9>

제2장 길 없는 길 5

17
buddhanews.com

제 721 호 2009년 3월 4일수요일 / 불기 2553년

그림·최문정

공부하다 죽어라

나가죽고죽고나는것이
티끌세상에꿈이어서원수나

친한이나한길로황천으로가네.
황천으로가는길은어느곳으로
통하기에해가가고해가와도

가신분돌아오지않네.  

- 혜암대종사 법어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원당암은영가단에만년위패를모심으로써생사가둘아닌도리속에서열반적정을이루는수승한원력의도량입니다.

해인사 원당암 ┃ 경남합천군가야면치인리10번지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www.wondangam.org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7일 철야 용맹정진 여름 : 음력 7월 1일 ~ 8일 / 겨울 : 음력 12월 1일 ~ 8일
■동안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산철결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하안거결제 음력 4월 15일 ~ 7월 15일 ■산철결제 음력 8월 1일 ~ 9월30일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재
매년 설날, 중양절(음력 9월 9일),백중,추석,매월 음력 15일(아미타재일)

정진안내


